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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상패널 모

형을 적용하여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가 1명 증가하면 그 다

음기에 취업자 수는 약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

문에,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취업자로 

전환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

가하면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취업자 수 감소는 실업

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

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휴

직자 1명 증가는 2기 후에는 취업자를 0.58명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 후에서도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0.39~0.4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실

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고용 및 근로 유연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

다.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

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

택제의 도입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

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보호 완

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

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I. 서론

□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시휴직자 수가 예년과는 다르게 

크게 증가하는 추세

◦2020년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2만 명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실

업자 수는 5월에 이어 120만 명을 넘어섬 

- 참고로 2020년 5월에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

비 39.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127.8

만 명으로 5월 통계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휴직자 수는 3월부터 

10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6월에는 100만 명 아

래로 줄어들었으나 아직까지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올 3월에 일시휴직자 수가 160.7만 명을 기록하

고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4월, 5월에도 100만 명 이상을 기록

- 가장 최근인 6월에는 72.9만 명으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6월 기준 예년에 비해서

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

□ 통상 일시휴직자는 일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

◦일시휴직자는 엄연히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은 

하지 않고 있어 생산활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에 미취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일시휴직자의 경우 추후에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지만 고용상황 및 휴직사유에 따라서 실제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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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일시휴직자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일시휴직자의 주요 특징

을 검토하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분석 데이터로는 일시휴직자에 대한 샘플수 등

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

동인구조사 월별조사를 사용

◦일시휴직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최근 변화 

추이를 검토

-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일시휴직자의 정의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데이

터에서 일시휴직자 수를 추출

- 과거와 현재의 일시휴직자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

여 월별로 일시휴직자 수의 추이를 검토

◦일시휴직자의 사유 및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함

- 일시휴직자의 세부원인별 비중을 찾아보고 최근 

일시 휴직자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

- 성별, 학력 등 일시휴직자의 인구학적 혹은 경제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전체 일시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는 한편 최근 일시휴직자

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자 함

◦가상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일시휴직자와 고용관

련 인구수의 관계를 분석하고 일시휴직자의 노

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자 함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도 간략

히 언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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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

□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각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일시휴직자

는 취업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일시휴직자의 샘플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선택하기 위하여 분석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

사 자료를 사용 

- 일시휴직자의 전체 추이뿐만 아니라 일시휴직자

의 이후 노동시장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

널자료의 사용이 가장 적합

- 하지만 패널자료의 경우 일시휴직자의 샘플이 많

지 않아 일시휴직자 추이의 변동성이 높을 수 있

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현재 상황의 일시휴직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일시휴직자의 

샘플 수가 많은, 2020년 6월까지의 자료이용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별 자료를 사용

하여 일시휴직자의 추이분석을 수행

◦일시휴직자는 취업자이면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

는 사람으로 정의 

- 통계청에서 일시휴직자의 통계를 산출하는 경우

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된 사

람들 가운데 취업시간이 0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일시휴직자의 수를 추계

- 본 연구에서도 통계청의 방식을 사용하여 일시휴

직자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시휴직자

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일시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일

시휴직자 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

◦2020년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7만 명, 148.5만 명, 102.0만 명을 기록하

였는데 1997~1998년, 2008~2009년 등의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도 현재와 같은 일시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일시휴직자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로 1월이나 2월, 8월 등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

파로 3~6월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시휴직자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월별로 일시휴

직자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의 일시휴직자 증가

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오히려 IMF 당시에는 기업의 파산, 부도 등이 직

접적이고 갑자기 발생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일시휴직자의 숫자가 크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료됨

-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시휴직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으로는 일시휴직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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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시휴직자 추이 변화(1997~2020년 6월)

                                                                                                                  (단위: 천 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 월별 일시휴직자 추이 변화(1997~2020년 현재)

                                                                                                        (단위: 천 명)



6  KERI Insight 20-0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최근에 발생한 일시휴직자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이 가장 큰 원인 것으

로 사료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일시휴직의 이유를 묻

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크게 7가지로 분류

- 일시휴직의 사유는 ① 일시적 병, 사고 ② 연가, 

휴가, ③ 교육, 훈련, ④ 육아, ⑤ 가족적 이유, 

⑥ 노사분규, ⑦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등으로 

구분

◦2020년 3~5월 일시휴직자 가운데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은 50% 

이상을 기록

- 2020년 3월의 경우 일시휴직자 가운데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은 

61.1%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60.7%, 5월에는 

49.7%를 기록1)

- 2018년 이후를 기준으로 일시휴직 사유에서 사

업부진 및 조업중단의 비중이(2020년 2월에 

24.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 미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최근 일시휴직자의 급증을 

주도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수

는 2020년 3월에 98.3만 명, 4월에 90.2만 명, 5

월에 50.7만 명을 기록하여 사업부진 및 조업중

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만으로도 예년의 전체 

일시휴직자 수에 버금가는 수치를 나타냄

1)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42.6%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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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추이 변화(2018~2020년 6월)

                                                                                                              (단위: %, 천 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2020년 3~5월 자료를 통합하여 평균한 일시휴직

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많

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 137.1만 명 가

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

직자가 26.5만 명을 기록하여 전체 대비 19.3%

를 기록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의 발병으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연기 등의 영향

이 있었으며, 보육시설 운영이나 방문복지, 직업 

재활원, 사회복지 등의 운영이 축소되면서 일시

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그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가 

24.1만 명이 발생하여 전체 일시휴직자 대비 

17.6%를 기록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 교습학원, 사회교육시설이 축소운영 혹은 

중단되고, 초중등교육기관에서도 휴업이 발생하

  면서 관련 기관 근로자의 일시휴직이 증가한 것

으로 보임

◦한편,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일시휴직자 수는 

9.7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0만 명 등을 

기록하여 총 20.7만 명의 일시휴직자 수를 기록

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11.1만 명의 일시휴직

자가 발생 

-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일시휴직자

는 전체 일시휴직자 대비 15.1%를 나타내고 있

으며 제조업에서의 일시휴직자 비중은 약 8.1%

를 기록

- 코로나 19로 모임이나 대면을 자제하면서 도소

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일시휴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인

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일시휴직자가 증가한 것으

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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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10차 개정)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A 농업, 임업 및 어업 13,272.2 0.97 

B 광업 139.4 0.01 

C 제조업 111,463.4 8.1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79.8 0.12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983.5 0.22 

F 건설업 52,517.4 3.83 

G 도매 및 소매업 97,274.9 7.10 

H 운수 및 창고업 79,042.4 5.77 

I 숙박 및 음식점업 109,672.1 8.00 

J 정보통신업 28,226.8 2.06 

K 금융 및 보험업 28,252.4 2.06 

L 부동산업 5,779.3 0.4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966.6 2.3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626.5 4.3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7,020.5 8.54 

P 교육 서비스업 241,150.9 17.5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4,898.0 19.3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438.9 4.8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3,026.8 3.87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082.7 0.22 

U 국제 및 외국기관 3,278.1 0.24 

전체 1,370,792.6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일시휴직자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

무 종사자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교육, 보건, 사회

복지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남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36.0만 명의 일시

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일시휴직자 대비 26.3%임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33.2만 명의 일시

휴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일시휴직자의 

24.2%를 차지

-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이 포함되는 관계로 관련 업종에서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시휴직자의 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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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분류(7차 개정)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1 관리자 5,903.1 0.43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0,466.3 26.30 

3 사무 종사자 157,723.6 11.51 

4 서비스 종사자 208,806.9 15.23 

5 판매 종사자 101,053.8 7.37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955.5 0.87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551.5 5.22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1,442.0 8.86 

9 단순노무 종사자 331,890.0 24.21 

전체 1,370,792.6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학력별 분포

학력별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초졸이하 235,450.7 17.18 

중졸 121,457.4 8.86 

고졸 419,511.2 30.60 

전문대졸 163,477.1 11.93 

대졸 372,711.5 27.19 

대학원졸 이상 58,184.7 4.24 

전체 1,370,792.6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일시휴직자의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졸자가 42.0

만 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4년제 대졸자로서 37.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전체의 27.2%), 초졸 이하는 23.5만 

명으로(전체의 17.2%)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최근에 급증한 일시휴직자의 경우 전문직, 단순

노무직 등을 망라하여 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

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력에서 편중하여 발

생하기 보다는 전체 인구의 학력별 분포와 비슷

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 취약성이 더 높을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직 등의 여파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62.5%로 

남성(37.5%)보다 67%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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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성별 분포

성별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남성  513,803.7  37.48

여성  856,988.9  62.52

전체 1,370,792.6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휴직 사유 분포

일시휴직 사유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일시적 병, 사고 122,266.2 8.92 

연가, 휴가 355,075.2 25.90 

교육, 훈련 2,699.4 0.20 

육아 74,417.3 5.43 

가족적 이유 18,457.1 1.35 

노사분규 711.3 0.05 

사업부진, 조업중단 797,166.1 58.15 

전체 1,370,792.6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6> 2019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휴직 사유 분포

일시휴직 사유 일시휴직자 수(명) 전체 대비 비중(%)

일시적 병, 사고 87,335.1 25.27 

연가, 휴가 102,662.1 29.70 

교육, 훈련 4,206.0 1.22 

육아 89,802.1 25.98 

가족적 이유 18,996.0 5.50 

노사분규 535.4 0.15 

사업부진, 조업중단 42,114.2 12.18 

전체 345,650.8 100.00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3~5월 평

균 일시휴직자의 일시휴직 사유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이 전체의 과반을 넘었음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일시휴직 사

유에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

직자는 전체의 약 58.2%를 차지

- 2019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 가운데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약 

12.2%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일시휴

직자 폭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부진 및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됨

◦이외의 사유로는 연가, 휴가, 일시적 병, 사고, 

육아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다음

으로는 연가, 휴가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가, 휴가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은 25.9%로 전

년도에서의 비중(29.7%)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전년도의 10.3만 명에서 

올해 35.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연가, 휴가로 인한 일시휴직에는 사업부진이나 조

업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가나 휴가의 형태로 

일시휴직을 하게 된 사례로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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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 연가 및 휴가 부분의 이

유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전년도의 일

시휴직 사유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남

*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일시적 병이나 사고, 육아 등

에서 일시휴직 사유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올해의 경

우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일시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임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어나

면서 다른 사유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절대적인 규모 수준에서는 상대적

으로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다른 사유

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추이는 전년도와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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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시휴직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추정방법 소개

□ 일시휴직자가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지위 변

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패널데이터가 필요

◦패널데이터의 경우 개인을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일시휴직자인 개인이 이후에 어떠한 노동시장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패널데이터의 경우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을 사용해서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여 일시휴

직자라는 지위가 그 이후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를 분석할 만한 마땅한 

패널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시휴직자가 이후에 

어떠한 경로를 따르는지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것임

- 노동시장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

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일시휴직자의 샘플 수

가 적어 실제적으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시휴직자 

폭증은 올해 발생한 사안이지만 한국노동패널조

사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는 데이

터의 성격에 따라 2017년 혹은 2018년 자료에 

불과함

- 2020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충분한 샘플수

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자료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패널데이터

가 아니라 횡단면자료의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분석기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상패

널 모형분석(pseudo-panel method)을 사용하

여 일시휴직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이로부터 일시휴직자의 지위변화에 대한 함

의를 모색

◦가상패널 모형분석은 패널 데이터의 이용이 불

가할 경우 반복적으로 독립된 횡단면자료를 사

용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의 대안으로서 사용되

는 방법임

◦패널 데이터에서는 개인이나 가구의 개별 주체

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반면 가상패널 모형분석

에서는 안정적인 개인의 그룹(코호트, cohort)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함

-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코호트(cohort)를 구성하

여 패널 데이터에서의 개인 혹은 가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덴터티 그룹을 구성함

- 패널 데이터의 개별 고정효과 분석은 가상패널 

분석에서는 코호트의 고정효과 분석으로 대체됨

◦가상패널에서 분석을 위해 코호트를 생성할 경

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Guillerm(2017))

- 가상패널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코호트는 

모든 개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함

- 해당 코호트는 인구 내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배타적으로 모든 개인이 한 코호트에만 

속해 있어야 함

- 해당 코호트는 시간불변적 그룹으로서 시계열적

으로 반복되는 횡단면 그룹에서 코호트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코호트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만 편의와 샘플수의 상충관계를 고려하

여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코호트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코호트 내에 속하는 

샘플의 숫자가 적어 코호트를 대변하는 평균값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점

이 발생

* 반면 코호트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코호트 내에 충

분한 샘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코호트 개체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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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감소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문제점이 발생

◦실제 개인패널 데이터에서는 일시휴직자의 이후 

지위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지만 

반복적 횡단면 데이터(repeated cross-section)

에서는 가상패널 모형을 통해 일시휴직자와 고

용변수들의 변화량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

2. 데이터 및 주요 변수 설명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가상

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시휴직자의 이후 

지위 변화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일시휴직자가 이

후에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지위 변화를 경험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패널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일시휴직

자의 구분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샘플 수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

하고 가상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일시휴직자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시

휴직자의 지위 변화를 간접적으로 모색

- 코호트 그룹으로는 시간불변인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과 출생연도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성

* 기존의 가상패널 모형에서도 코호트로는 시간불변 특

성을 나타내는 출생연도, 성별, 인종 등이 사용되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인종 변

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코호트의 개수를 고려하여 

성별과 출생연도의 조합으로 코호트를 생성

- 코호트가 생성되면 가상패널 모형분석에 사용되

는 변수는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코호트에 대응

하는 값을 가지도록 변환

- 실제 개인 패널에서는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취업자 혹은 고용범주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여 취

업자 혹은 고용 범주에 속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가상패널 모형에서는 코호트에서의 일시

휴직자의 크기가 다음기의 고용관련 변수의 크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변화를 추정하고자 함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증가

가 고용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

하여 각 코호트에 해당하는 일시휴직자 수와 고

용관련 변수를 독립 및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코

호트 특성 변수들의 평균값을 통제변수로 사용

◦일시휴직자의 경우 연가나 휴가, 육아, 일시적 

병의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다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해고나 실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조업중단 및 사업부진으로 인한 일시휴

직은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경영여건의 어려움으로 발

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려운 경제여건

이 지속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가 다음기

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

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

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일시휴직자의 

향후 노동시장 지위변화를 추정해보고자 함

◦출생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코호트가 구성되면 

분석을 위해 각 코호트에 대응하는 변수로는 고

용관련 인구수와 코호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

성변수들을 고려

- 고용관련 인구수로는 각 코호트에 대응하는 사업

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취업

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

인구 수 등을 산출하여 변수로 사용하였음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는 가

상패널 모형의 독립변수로, 취업자 수, 실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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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등은 가상패널 

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

- 분석에 있어서 통제변수로는 코호트의 특성에 따

른 특성변수들을 사용했으며 시간적 특수성을 반

영하기 위해 시간 더미변수도 사용

* 코호트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통제 변수로는 만 나이, 

교육수준, 결혼 여부, 가구주 여부, 도시거주 여부, 

농가여부 등을 사용하였으며 계절·시간적 특이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시간더미를 사용2)

* 반복된 횡단면 변수를 코호트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횡단면 자료에서 포함된 코호트의 특성

이 조사년도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코호

트의 특성변수들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통제변수들은 코호트별로 각 특성변수들의 평균값을 

사용하며(만 나이는 만 나이의 평균값, 교육수준은 

학력별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평균한 값, 결혼, 가

구주, 도시거주, 농가 등은 해당 항목의 비중), 시간 

더미는 월별 더미를 사용하여 추정

□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사

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15~64세의 일시휴

직자 수가 다음기의 고용 관련 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분석을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고려하고 코호트

의 특성을 고려한 가상패널 분석을 수행

      
  
    

      
             

                  .................................. (1)

- 아래첨자 는 각각의 코호트를 나타내며 는 월

별 시간을 의미 

- 는 앞에서 언급한 고용 관련 종속변수, 

 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

직자 수, 는 코호트별 특성변수, 은 월별 

시간 더미변수, 는 오차항을 나타냄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증가가 다음기의 고용관련 인구 수(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결혼여부 변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 변수

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변수들은 동기변수를 사용3)

◦분석대상으로는 주요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를 선정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상

반기(1~6월) 월별자료를 사용

- 고령자의 경우 최근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

책으로 일시휴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기에 재취

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로 

폭증한 일시휴직자의 일반적인 일자리 변화를 확

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5~64세 노동인구가 주요 생산가능인구라는 점

도 감안하여 분석대상으로 15~64세로 선정하여 

수행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1~6월 월별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계열에서 한 기의 단위

기준은 월에 해당함

2) 성별도 중요한 특성변수들 가운데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코호트 생성 과정 중에 이미 성별의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서 성별을 고민할 
필요는 없음

3) 결혼여부 변수를 동기변수로 사용하여도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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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과 출생연도를 조합한 코호트의 생성

<그림 5> 15~64세 인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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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15~64세)가 그 다음기에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취업자 수는 약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1

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의 취업자 수는 약 0.35

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됨

- 가상패널 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 

없이 일시휴직자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업

자 수가 약 0.3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호트 

특성변수들과 시간 더미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른 여건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시휴

직자가 1명 증가하면 다음기의 취업자 수는 약 

0.3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취업자로 전

환할 확률이 최대 약 35%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분석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시휴직자 1명 증

가가 취업자를 0.35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

지만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변수)들을 모

두 통제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서, 취업자로 간주되

는 일시휴직자 1명이 증가할 때 그 다음기에 어떻게 

취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

해보면, 취업자가 오히려 0.35명 감소한다는 것은 일

시휴직자의 최대 약 35%가 취업자의 범주에서 빠져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일시휴직자라는 변수가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대

리변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업자의 수

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경기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더미 

변수를 분석모형에 이미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리변

수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판단됨4)

* 또한 본 분석에서는 가상패널 모형의 취지를 살려 

코호트 고정효과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동일

한 코호트 내에서(within effect) 일시휴업자와 취업

자의 추이변화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휴직

자가 그 다음기에 취업자 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일시휴직

자에서 비취업자로 전환되는 것과 비슷한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감소하는 취업자 수

는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일시휴직자가 실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시휴직자 1명이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실

업자 수가 0.0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 수

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일시휴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시휴직자가 

1인 증가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0.33명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확률이 최대 약 33%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생

각해 볼 수 있음

-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업자 

수가 약 0.3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

업자 수는 비유의적으로 약 0.02명 증가하는 반

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0.33명 증가하는 결과를 

감안하면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은 실업자로 

경제활동인구에 남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

환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시휴직자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

향 분석에서도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

음기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0.33명 줄어드는 것

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

이 0.33명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일관성이 있음

4) 실제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와 경기상황과는 다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상황을 대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일례로 경기종합지
수, 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지수) 등은 3월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지만 일시휴직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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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휴직자의 증가는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인

구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경제활동인

구에서 빠지는 부분으로 사료

- 상기에서 일시휴직자 1명 증가하면 비경제활동인

구 수는 약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

데,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분석

에서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0.33명 줄어드는 분

석결과는 상기의 결과와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7>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일시휴직자 -0.300*** -0.348**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0936) (0.150)

연령 62,901***

(만 나이) (17,754)

교육수준 39,847***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1,932)

결혼 여부 -57,411

(1=결혼했음) (54,681)

가구주 -40,280

(1=가구주) (41,703)

동부/읍면부 -100,296*

(1=동부) (51,963)

농가/비농가 54,280

(1=농가) (94,871)

상수 243,170*** -2.219e+06***

(422.9) (705,924)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No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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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실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일시휴직자 0.112** 0.0214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0439) (0.0741)

연령 950.6

(만 나이) (8,743)

교육수준 4,710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5,876)

결혼 여부 -38,191

(1=결혼했음) (26,927)

가구주 -8,473

(1=가구주) (20,536)

동부/읍면부 -10,156

(1=동부) (25,589)

농가/비농가 -74,172

(1=농가) (46,718)

상수 10,626*** -2,235

(198.4) (347,626)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No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표 9>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일시휴직자 0.172* 0.326**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0934) (0.151)

연령 -39,349**

(만 나이) (17,811)

교육수준 -18,181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1,970)

결혼 여부 57,398

(1=결혼했음) (54,856)

가구주 -88,877**

(1=가구주) (41,836)

동부/읍면부 34,860

(1=동부) (52,129)

농가/비농가 4,213

(1=농가) (95,174)

상수 113,914*** 1.693e+06**

(422.0) (708,181)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No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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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일시휴직자 -0.188** -0.327**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0942) (0.147)

연령 63,852***

(만 나이) (17,321)

교육수준 44,557***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1,641)

결혼 여부 -95,602*

(1=결혼했음) (53,348)

가구주 -48,753

(1=가구주) (40,686)

동부/읍면부 -110,451**

(1=동부) (50,696)

농가/비농가 -19,892

(1=농가) (92,558)

상수 253,796*** -2.221e+06***

(425.2) (688,709)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No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 일시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부진 및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가 취업자 수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2기 후에 취업자 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시휴직자가 1명 증

가하면 2기 후에 취업자 수는 0.58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2기 후에 취업자 수

는 0.58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기 

후에 일시휴직자가 취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

성이 최대 약 58%라는 결과와도 비슷한 영향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시휴직자

  가 1기 후에 취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더 확대된 것임

◦한편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2기 후에 비

경제활동인구 수(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0.39~0.49명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5)

- 다음기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시휴직

자가 2기 후 일자리를 잃게 되면 대다수가 경제

활동인구(실업자)에 남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시휴직자가 2기 후에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로 남아 있는 비율은 약 0.09명 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는 비유의적인 결과로서 큰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려움

5) 2기 후에 경제활동인구가 0.49명 줄어드는 것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할 경우 2기 후에 약 0.58명이 비취업자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비유의적인 0.09명이 실
업자로 전환되고 그 나머지 부분인 0.49명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분석결과가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함.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에서 빠지는 숫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증가하는 숫자와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에 대한 추정치는 0.39명으로 나타나 이와는 다
른 값을 가짐. 추정방법상 경제활동인구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의 추정치가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숫자는 범위값
으로서 약 0.39~0.49명으로 표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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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기 후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일시휴직자 -0.577*** 0.0915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145) (0.0729)

 연령 58,204*** 8,354

(만 나이) (20,145) (10,112)

교육수준 63,302*** 23,230**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9,408) (9,742)

결혼 여부 -7,643 -52,045*

(1=결혼했음) (61,455) (30,849)

가구주 10,153 -9,605

(1=가구주) (48,994) (24,594)

동부/읍면부 -124,928** -52,484*

(1=동부) (61,940) (31,092)

농가/비농가 58,148 -124,841**

(1=농가) (105,380) (52,899)

상수 -2.132e+06*** -297,751

(800,519) (401,843)

관측치수 400 400

코호트수 100 0.095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표 11-2>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기 후 경제활동인구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일시휴직자 -0.485*** 0.391***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142) (0.142)

 연령 66,558*** -36,625*

(만 나이) (19,753) (19,653)

교육수준 86,532*** -16,127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9,031) (18,934)

결혼 여부 -59,687 47,353

(1=결혼했음) (60,261) (59,955)

가구주 548.4 -134,319***

(1=가구주) (48,042) (47,798)

동부/읍면부 -177,412*** -37,090

(1=동부) (60,736) (60,428)

농가/비농가 -66,693 -50,089

(1=농가) (103,332) (102,808)

상수 -2.430e+06*** 1.674e+06**

(784,958) (780,977)

관측치수 400 4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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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이

후에 비취업자로 전환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

한다는 추정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

시휴직자가 폭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한정할 

필요

◦상기에서 분석한 결과는 올해 코로나19의 발발

로 인해 폭증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사유의 

일시휴직자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한 일시휴직자

의 경우에 한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예년의 일시

휴직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2019년 동일 기간(1~6월)을 대상으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노동관련 인

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시

휴직자 증가가 그 다음기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등 대

부분 고용관련 인구수에 대해 유의적인 증감으로 

나타나지 않았음6)

- 또한 일시휴직자가 증가할 경우 그 다음기에 고

용관련 인구 수에 나타나는 변화라든가, 혹은 2

기 후에 미치는 나타나는 변화 등에 대한 분석에

서도 대부분의 결과에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

로 인한 일시휴직자 증가가 고용관련 인구 수에 

유의적인 증감을 가져오지 않았음7)

6) 실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만 가장 낮은 수준인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7) 다음기(1기 후) 실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만 가장 낮은 수준인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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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올해 급증한 일시휴직자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보고 일시휴직자의 특징을 검토하였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7년부

터 현재까지의 일시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최

근 일시휴직자 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

- 2020년 3월, 4월,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7만 명, 148.5만 명, 102.0만 명을 기록하였

는데 1997~1998년, 2008~2009년 등의 위기상황

을 포함하여도 현재와 같은 일시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일시휴직자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월별로 일시휴

직자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의 일시휴직자 증가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2020년 3~5월 자료를 통합하여 평균한 일시휴

직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일시휴직

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 137.1만 명 가운

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

가 26.5만 명을 기록하여 전체 대비 19.3%를 기

록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일시휴직자가 

24.1만 명이 발생하여 전체 일시휴직자 대비 

17.6%를 기록

- 한편,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일시휴직자 수는 

9.7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0만 명 등을 

기록하여 총 20.7만 명(15.1%)의 일시휴직자 수

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11.1만 명(8.1%)

의 일시휴직자가 발생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직업별 분포

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일시휴직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교육, 보건, 사회

복지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6.0만 명의 일시휴직자

(전체 대비 26.3%)가 발생

-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33.2만 명의 일시휴

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일시휴직자의 

24.2%를 차지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학력별 분포

를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어느 특정한 학력에서 편중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전체 인구의 학력별 분포와 비슷하게 발생한 것

으로 사료됨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62.5%로 남성(37.5%)보다 약 67%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20년 3~5월 평균 일시휴직자의 일시휴직 사

유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이 전체의 과반을 넘

어서면서 전체 일시휴직자의 약 58.2%를 차지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다음

으로는 연가, 휴가, 일시적 병, 사고, 육아로 인

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부진이나 조업중단, 연가 및 휴가 부분의 사

유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전년도의 일

시휴직 사유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남

□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가상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는 취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이 지날수록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됨

◦202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부

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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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업자 수는 약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1

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에 취엄자 수가 약 0.35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일시휴직자

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가한 일시휴직

자가 그 다음기에 비취업자로 전환할 확률이 최

대 약 35%까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그 다음기에 감소하는 

취업자 수는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 보다

는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

에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도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될 확률이 최대 약 33%까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기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0.3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시휴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결과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2기 후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2기 후에 취업자 수는 

0.58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2기 후에 일시휴직자가 취업자의 지위를 상

실할 가능성이 최대 약 58%까지 가능하다는 것

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시휴직자가 1기 후에 취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확대된 것임

- 한편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2기 후에 비경

제활동인구 수(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0.39~0.49명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실업자보

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분석결과는 올해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폭증

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사유의 일시휴직자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

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근로 및 노동 유연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

직자 증가에 대응할 필요

◦작금의 일시휴직자 증가는 사업부진 및 조업중

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시휴직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업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적으로 일시휴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

입되어 구직포기자로 전락하면 향후 노동시장으

로 진입하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재취업의 기회

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

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근로 유연성을 강화해나갈 필

요가 있음

- 일시휴직자의 경우 적지 않은 근로자가 이후에 

비취업자로 전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휴직자로의 진입을 최

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

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전일제 근

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형태 다양화,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위기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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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

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갈 필

요가 있음

*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호황/불황과 같은 경기변

동에 따라 노동시장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 인력감

축 등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인

력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노동력의 이·전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를 강화해나갈 필요8)

-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는 노동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8) 남윤명·양서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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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참고표 1-1> 2019년 1~6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다음기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일시휴직자 -0.152 0.402*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478) (0.214)

연령 7,572 2,203

(만 나이) (19,081) (8,532)

교육수준 11,148 9,962**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1,158) (4,990)

결혼 여부 26,008 14,458

(1=결혼했음) (46,606) (20,840)

가구주 38,435 4,021

(1=가구주) (40,648) (18,176)

동부/읍면부 95,022** -16,754

(1=동부) (46,985) (21,010)

농가/비농가 87,750 -7,722

(1=농가) (104,054) (46,529)

상수 -200,680 -98,219

(758,160) (339,020)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참고표 1-2> 2019년 1~6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다음기 경제활동인구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일시휴직자 0.249 -0.295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495) (0.493)

연령 9,776 -10,527

(만 나이) (19,722) (19,676)

교육수준 21,110* -46,914***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1,533) (11,506)

결혼 여부 40,466 -30,163

(1=결혼했음) (48,171) (48,059)

가구주 42,456 -47,615

(1=가구주) (42,013) (41,915)

동부/읍면부 78,268 -260,042***

(1=동부) (48,564) (48,450)

농가/비농가 80,027 -155,276

(1=농가) (107,549) (107,298)

상수 -298,900 914,743

(783,625) (781,795)

관측치수 500 5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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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2-1> 2019년 1~6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기 후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일시휴직자 0.336 -0.0116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507) (0.222)

연령 15,021 9,140

(만 나이) (21,126) (9,235)

교육수준 -17,243 3,311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8,350) (8,022)

결혼 여부 7,697 -3,703

(1=결혼했음) (53,145) (23,232)

가구주 71,811 -12,023

(1=가구주) (52,626) (23,005)

동부/읍면부 19,061 26,951

(1=동부) (59,598) (26,053)

농가/비농가 -57,763 -8,256

(1=농가) (117,583) (51,401)

상수 -356,472 -375,612

(843,861) (368,894)

관측치수 400 4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참고표 2-2> 2019년 1~6월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기 후 경제활동인구 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경제활동인구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일시휴직자 0.324 0.00471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명) (0.496) (0.423)

 연령 24,162 -11,644

(만 나이) (20,679) (17,620)

교육수준 -13,932 -11,931

(중졸 이하부터 대학원졸 이상) (17,961) (15,304)

결혼 여부 3,994 16,057

(1=결혼했음) (52,019) (44,325)

가구주 59,788 -127,269***

(1=가구주) (51,511) (43,892)

동부/읍면부 46,013 -4,703

(1=동부) (58,335) (49,707)

농가/비농가 -66,019 -176,176*

(1=농가) (115,092) (98,069)

상수 -732,086 658,804

(825,982) (703,815)

관측치수 400 400

코호트수 100 100

코호트 고정효과 포함 Yes Yes

시간 더미변수 포함 Yes Yes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